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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능력 중 가장 나중에 획득하게 되는 것

이 바로 쓰기 능력이다. 쓰기 능력은 자연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듣기나 말하기와 다르다. 쓰기 능력은 문화적, 학습적으로 획득되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

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고 문자 언어 생활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문

자 언어 교육은 읽기 지도가 주였고, 쓰기 지도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최근에 와서야 문자 언어 생활의 두 방식-읽기와 쓰기-에 균형을

잡으려는 관점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쓰기 연구와 지도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 학생들이 수행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쓰

기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쓰기 연구와 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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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

표현 행위에는 말하기와 쓰기의 두 가지가 있는데, 글을 쓰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기와 쓰기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말을 할 때 이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장치들, 예를 들어 몸짓이나 얼굴 표정, 음색, 억양, 고저, 강

세 등을 글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밑줄을 긋거나 강조점을 찍거나 문자체를 변형하는 등의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쓰기

에서는 아이디어의 관계, 필자의 태도 등을 언어화해야 한다.(T annen,

1985:130) 또 글쓰기는 말하기와 달리 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화

자와 청자는 대화 환경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청자는 표정과

몸짓, 음성적인 특징 등을 통해 화자의 반응이라든지 태도를 파악하여

말해진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읽을 때 독자는 필자의

반응을 살펴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서

어떤 독자가 읽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글을 써야 하며, 대상이나

독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언어로써 나타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글을

쓸 때의 필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 글쓰기와 필자의 태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표현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즉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또한 표현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전달하고

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태도도 표현하게 된다.

이용주(1993b )에서는 표현의 세 요건으로 표현의도, 표현형식, 표현실

체를 들고 있는데, 표현이란 표현 의도와 표현 형식을 실체화하는 행위

라는 것이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는 표현의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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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 고파. 밥 줘.

b . 배 고픈데 밥 좀 있을까?

c.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a와 b, c에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는 표현 의도, 즉 표현된

결과물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b는

a에 비해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고, c는 a에 비

해 자신의 의도를 공손하게 더 표현했다. 식사 때가 지나서 밥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때 a보다 b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상대방이 자

신보다 연장자일 때는 a보다 c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표현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는 의미 외에 화자

의 태도도 개입되어 있다.

결국 표현이란 선택과 적절성의 문제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 내

용 즉, 의미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휘

소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합하여 표현 형식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어휘

소, 적격문의 종류, 성분의 수와 순서, 종지법 등 모든 것이 화자나 필자

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박갑수 편, 1994:237). 더 나아가서는

담화의 구조, 유형 등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선택에는 상황 맥락, 필자

와 독자와의 관계(화자와 청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담화의 내용에 대

한 필자의 태도(화자의 태도)도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

다음 두 기사문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자. 기사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서 바로 이 점이 다른 담화 유형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기자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사에는 그것을 쓴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 J 일보, 1994. 4. 12. 1면 >

신한국당 서울서 勝利

수도권 善戰…過半확보엔 실패

정대철·이종찬·이기택·이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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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민주당 수뇌 대거 落選

신한국 142·국민회의 81·자민련 46·민주 14席 전망

전국 302곳서 밤샘 開票

신한국당이 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15대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확보에

는 실패했으나 친여무소속을 영입할 경우 안정의석 확보가 가능, 야3당에

비해 선전 (善戰)했다.

이러한 신한국당의 선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백 53개 지역구 가운데 12일 1시 현재 신한국당이 1백 19개 지

역구에서 1위로 앞서 전국구의석을 포함할 경우 1백 42새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무소속이 1위로 앞선 곳은 16개 지역구로 나타났다 .

국민회의는 67개 지역구에서 앞서 전국구를 포함해도 80석을 겨우 넘

길 전망이며, 자민련은 38개 지역에서 1위로 나서 전국구를 포함, 45 - 46

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또 민주당이 1위로 앞서는 곳은 8개 지역구에 불과해 전국구 의석을 포

함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3金씨를 중심으로 1강

(强) 2약(弱)의 3당 구조를 이룰 것이 확실히 된다.

특히 국민회의에서는 전국구후보 14번인 김대중 (金大中)총재를 비롯해

정대철(鄭大哲)·이종찬 (李鍾贊)부총재, 한광옥 (韓光玉)지도위부의장 등이

모두 밀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기택 (李基澤)고문, 김원기 (金元基)·홍성우

(洪性宇)공동 대표, 이철 (李哲)총무 등 야당 중진들이 대거 탈락할 것이

확실해 지도부 개편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야당 우세를 보였던 서울에서도 전체 47개

지역구 가운데 28개 지역구에서 앞서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서울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현정권에 대한 이반현상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에서는 자민련,

경북에서는 신한국당이 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호남과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압승함으로

써 지역당 현상을 타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김영삼 (金泳三)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동안 정국주도권을 다

시 확실히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철저히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야당

은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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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신문, 1994. 4.12. 1면 >

신한국 과반의석 미달

전국구포함 140석 안팎…수도권선 뜻밖 선전

3당 지역분할 양상 여전

정대철·김원기씨 등 낙선

민주 교섭단체 구성 실패

11일 실시된 15대 총선 개표 결과 신한국당은 전국구를 합쳐 140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차지해 과반수 획득에는 일단 실패했으나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안정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뒤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 신한국당은 부

산·경남 지역에서 초강세를 보였으며, 국민회의는 전남북과 광주에서 자

민련은 충남북 및 대전에서 각각 압승을 거두었다 .

12일 새벽 1시 현재 2백 53곳의 지역 중 신한국당은 1백 20곳에서, 국

민회의 68곳, 자민련 40곳, 민주당은 9곳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여야 4당의 득표율은 신한국당 35%, 국민회의 24% 자민련 16.6% 민주

당 11%로 각각 나타났다.

이날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 후보들은 부산·경남, 전남

북·광주, 충남북·대전 등 절대 강세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등 지역할거주의 양상이 재현됐다.

특히 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야당세에 밀렸던 서울에서 국민회의를 누

르고 초강세를 보여 새벽 1시 현재 16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신한국당은

또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예상밖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위성도시 등 수도권에서 여야 후보들은 개표 내

내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혼전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우세지역으로 꼽았던 서울에서 예상보다 부진을 보였다.

자민련은 충청권에서 절대적 강세를 보였으나 대구에서도 신한국당을

누르는 호조를 보였다 . 자민련은 또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석 미만에 그쳤으며, 전국구를 합쳐도 20석에 미달

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에 실패했다 .

이날 개표 결과 국민회의의 정대철 선대위 의장, 이종찬 부총재, 한광옥

의원, 민주당의 김원기 공동대표 등 야당 중진들은 낙선했다.

12·12 및 5·18 관련자들 중에서는 권정달, 허화평씨 등은 당선권에

진입했으나, 정호용, 허삼수씨 등은 낙선했다 .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했으며,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당선권에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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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투표가 끝난 뒤 개표에 앞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

방송, 기독교방송 등 4개 방송사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신한국당이 총 2백 99석 가운데 1백 70석, 국민회의

72석, 자민련 34석, 민주당 12석을 각각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

으나, 예측이 상당부분 빗나가 큰 혼란을 일으켰다 .

이 두 기사는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내

용에는 차이가 있다. 기사는 표제(headline)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표제는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표제를 보면 그

기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J일보>는 신

한국당의 서울에서의 승리를 크게 부각시킨 반면에 <H신문>은 신한국

당의 수도권에서의 선전보다 과반의석 미달을 더 중요하게 보았고, <J

일보>의 표제에는 없는 3당 지역분할의 문제를 지적했다. 본문에서도

<H신문>은 기사의 중간에서 지역할거주의 양상 지적했으나 <J일보>

는 끝머리에 가서야 지역당 현상을 지적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쓰면서도 내용의 구성과 배열에 차이가 나는 것

은 두 기사를 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일한 화자

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화자라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 그리

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청자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장소원, 1995:291).

화자나 필자의 인지 대상에 대한 태도(또는 인지 방법)는 표현 방식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세부적인 표현 내용의 취사선택에도 관여하

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표현 지도에서 태도의 문제를 중요하게 설정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자의 태도는 텍스트의 이해에서도 중요한 문제

이다.1)

1) 텍스트의 표현과 이해에서 표현 태도를 지도할 때 생기는 중요한 문제는 필
자의 태도와 실제로 텍스트에 드러난 태도의 불일치 문제이다 . 이것은 두 가
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 첫째 , 필자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와, 둘
째, 필자가 자신의 본래 태도를 숨기고 다르게 표현할 경우이다 . 이 글에서
는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가정하여 불일치의 문제는 다

루지 않겠다 .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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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필자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현

내용 즉 메시지에 대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이다.2) 이 글에서는 텍

스트의 내용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청자(독자)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겠다.

3 . 메시지에 대한 필자의 태도

3 .1 글쓰기의 시간적 특징

말하기나 글쓰기에서나 의사소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태도를 표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표정 및 몸짓이나, 억양,

강세 등 음성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말하기와 글쓰기에

서 표현 방법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문자와 음성이라

는 매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와 글쓰기의 생산 방식에서 드러

나는 중요한 차이점은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매우 천천히 생산

된다는 점이다. 또 말하기는 생산과 이해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글쓰기는 생산과 이해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3) 따라서 음성 언어

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고, 문자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숨기고 잘 정선된 결과만을 보여준다.

가 상호협력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태도를 숨기는 방법을 지도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성영(1994)에서는 표현 의도와 표현방식과 관련된 논의에서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태도의 표현 방식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구분하

고 있다 . 서혁 (1996)에서도 필자의 태도를 대상 (담화 화제)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태도 구분하고 있으며 , 청자에 대한 태도는 대인적 태도와 화행
적 태도로 구분하고 있다.

3 ) 현대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하기와 쓰기의 이러한 특징이 허물어지
고 있다 . 예를 들어 미리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듣는다면 , 이 경우 말하기
도 생산과 이해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 PC통신의 채팅의 경우는
문자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 형식은 문자로 쓰는 것이지만, 생산과 이해
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 그러나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대부분 문자 언
어는 표현과 이해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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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와는 다른 글쓰기의 시간적 특징은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

표현에 영향을 준다. 글을 쓸 때의 많은 시간은, 내용을 오랫동안 고려

하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기도 한다.

또 말은 하고 나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글은 시간적으로 영속성을

지닌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필자는 미래의 다른 사람의 비평을 고려하게 되고, 자

신의 논리 전개 방법이라지, 내용의 근거를 신중히 생각하게 된다. 글의

영속성은 표현 형식에도 통제를 가하지만 표현 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와는 또 다르지만 최미숙(1996)에서도 시간적 거리로 인한 글

쓰기의 특징을 지적한다.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는 서술적 자아로 하여금 경험적 자아에 대해 반성적 거리

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경

험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칭 글쓰기에서는 반성의 내용이 나타날 경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글쓰기는 중요한 인간적 책임, 즉 신뢰성의 문제를 떠안

게 된다. 글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료화하

고 구조화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논증해야

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의 사고를 정련시키게 되며, 정련

된 사고는 다시 글의 신뢰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글쓰

기가 개인적 경험의 단순한 토로나 잡담이 아닌 이상, 필자는 표현하고

자 하는 내용, 즉 메시지에 거리를 두게 된다. 즉, 글쓰기만이 말해진 것

을 냉정하게 생각하게 보고 집중된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허

용해 준다(김창식 역, 1995:114).4)

4) 글은 또 다른 의미로 냉정한 것이다. 필자와 독자는 서로 결코 직접적으로 마
주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와 독자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며 이것은 글을
쓸 때 독자에 대한 태도 문제와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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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메시지와 거리

사람의 의사소통은 이중으로 구속을 받는다.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립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우

리를 내리누르거나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자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간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

관과 독립을 지향하는 욕구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

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의 속박에 매이게 된다.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우

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별성에 위협을 준다. 또한 다른 사람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우

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연관을 가지려는 욕구에 위협을 준다(이용대

역, 1992:24- 33).

문화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

르며, 그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연관성과 독립

성의 욕구를 조화시키며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고 싶

은 욕망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의

사소통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된다. 거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의사

소통에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

글쓰기는 필자와 전달 내용,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삼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메시지를 독자가 정확

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어야만 의사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즉, 필자는 독자와의 상호작용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에 신경을 쓰게 되며, 독자를 고려하는 것도 메시지의 정확하고 효

과적인 전달을 위해서이다.5) 따라서 글쓰기에서는 메시지와의 거리를

5) 언어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유지가 주목적인 언어는 일차적으로 청자 지향
적(list ener - orient ed)이고 , 정보 전달이 주목적인 언어는 일차적으로 메시지

183



국어교육학연구 8 (1998)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어느 공모전 수상자의 소감이다. 이 사람은 직업적 작가가 아

니라 일상인이다.

원래 공지는 잘 보는 편은 아닌데 , 우연히 공모전 공지를 보게 되

었습니다 . 마감일 2- 3일 전쯤일텐데,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이

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 언젠간 아버지 이야기를 써야겠

다는 부담이 은연 중에 있었는데 , 한편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이 지금까지 저를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상

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 이 공모에 응모하게 된 건 부담이 없어

서였습니다. 가벼운 글이라고 생각하고 썼으니까요.

필자가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글로 쓰기가 어려웠던 이유로, 필자는 거리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내용과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특히 메시지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 경우 감상에 빠져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거리란 개념에 의하여 표현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

를 논하고자 한다. 거리란 문학이론에서 언급되어지는 용어로서 웨인

부우드(Wayne C. Booth )는 [소설의 시학]에서 <화자>와 <내포작가> ,

<화자>와 작중인물, <화자>와 <독자> , <내포작가>와 <독자> , <내포

작가>와 다른 작중인물의 거리를 논하고 있다. 특히 하일지(1991:18- 29)

에서는 거리 문제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거리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

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6) 이 글에서는 그 중 첫 번째와 마지막 견해

지향적(m ess age- oriented)이다. 문학 작품이나, 사적인 안부 편지 같은 예외
의 경우도 있지만, 문자 언어의 주기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Br ow n &
yule, 1983:10- 24). 따라서 글쓰기는 메시지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 하일지는 거리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섯 가지 경향으로 요약하여 설명하
고 있다 .
첫째 , 가장 기본적인 견해는 거리를 작중인물이나 소설적 오브제에 대한 작
가의 심리적 상태 혹은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즉 , 작가의 작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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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하여 거리의 개념을 형성하고자 한다. 거리란 필자의 인

식, 표현상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현 내용과 독자에 대해 지니는

태도이다. 표현 내용이 필자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

일 때, 필자는 표현 내용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타

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즉 거리란 연속선 상에 존재하며, 필

자는 표현 내용,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거리를 선택하게 된

다.

이 때 거리의 개념은 글쓰기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원리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글을 쓰기 위해 표현 대상을 인식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이고, 둘째는 글을 쓸 때 표현 방법에서 지녀야 할 태도이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미적 경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

도중 심리적으로 거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한다. 예술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거리를 취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며, 즉 예술가들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취하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김

현자, 1997:12). 그런데 미적 경험이 아닌 일상 생활의 경험에서도 거리

를 둘 수 있으며,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예

로 든 공모전 수상자와 같이 일반인들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취할 수 있

다. 또 필자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표현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경우

가 있다. 사람들마다 대상과 거리를 취할 수 있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는 필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글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거리 설정이

물에 대한 심리적 원근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둘째 , 대부분의 시점연구가들은 거리를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즉 거리를 시점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결과 혹은 효과로 간주
해 왔다 .
셋째 , 거리는 흔히 서술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결과(혹은 효과)로 간주되
어 왔다 .
넷째 , 거리를 소설 속의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변화 따위에 대한 현실적 타당
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견해다 .
마지막으로 거리는, 작가에게 있어서나 독자에게 있어서나 , 미적 대상을 인
식 (혹은 경험)하기 위한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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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표현 내용(표현 대상)과의 거리를 상

황에 맞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 내용에 적절한 거리

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도 글쓰기 능력의 일부라 하겠다.

3 .3 거리두기의 원리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글을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

지는 전통적인 충고는 독자를 고려하라! 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독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고, 필자는 누가 독자가 될 지 잘

알지 모른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글쓰기에서 최초의 독자는 바로 필자 자신이다. 필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독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글쓰기의 특성은 필자의 자아의 분리를 유발

한다. 글쓰기에서 필자는 관찰되어지는 나와 관찰하는 또 다른 나, 기록

되어지는 나와 기록하는 또 다른 나로 분리되어, 표현 내용 즉 자신의

정서나 사고를 객관적 시각, 즉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다. 따라서 글쓰기에서는 표현 내용과의 거리의 설정이 중요한데,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과의 거리를 좁히거나(없애거나), 거리를 넓힐 수 있

다. 거리 좁히기(거리 없애기)는 결국 감정이입으로 전달 내용에 몰입하

는 동일화의 방법이며, 거리 넓히기는 전달 내용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

라보는 객관화의 방법이다.

거리는 동일화와 객관화를 양 극단으로 하여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메시지에 거리를 두지 않는 경우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적용되며, 메시

지에 거리를 둘 경우 반성적 사고가 적용된다. 글쓰기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기 위한 사유로서가 아니라 유희에 목적이 있을 때, 정보의 전달

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목적이 있을 때에는 메시지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기나 연애 편지 등의 사적인 글에서는 꼭 메시지에 대해 거리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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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 사적인 글에서도 메시지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이

것은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이다. 공적인 글에서는 메시지에 대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메시지에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즉, 내

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석적·체계적인 사고가

부족한 글이 되기 쉽다. 공적인 글에서 메시지에 대한 거리를 두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때의 글은 이해

를 위해서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다분히 독자의 감성에 호소

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문은 그러한 글의 대표적 예이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에 거

리를 두고서 그것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 거리두기의 적용과 위반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러한 거리두기의 원리는 규칙이 아니라 관습

의 문제라는 것이다. 관습은 사회의 변화나 텍스트 생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지도에서 거리 두기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리두기는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

라 변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용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중

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세 글을 비교해 보자. 이 세 글은 ㄱ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작문

시간에 쓴 것으로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것이다.

(가)

훌륭한 교사상이란 뭘까? 내가 고등 학교 1학년때 일이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신 첫날부터 허물이 없이 지내려 하셨다. 처음에

나는 당황했다. 그 당시에 다른 반 분위기는 경직되고 그리고 우리 옆

의 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너무 권위를 내세우셨다 . 원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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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다 처음에는 어색하다라는 분위기 있는 유독 우리 반만은 그렇지

않았다. 약간 저질적이고 은어가 섞인 말이나 코믹한 행동으로 제자들

을 웃겨 주시는 것이었다. 그런 게 왜 훌륭한 교사냐 라는 의문이 제

시될지도 모르지만 . 하지만 그게 아니였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 학생과교사라는 벽을 넘어서 1년을 함께할 친구로 생각하셨던 것

이다 . 쉬는 시간에 와서 밥도 같이 까먹고 미팅이 있다고 하면 손에

5000원씩 쥐어 주셨다 . 그게 마냥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 하지만 지금

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선생님께서는 겉으로 약간 모자란 듯한 성인

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안으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다 . 난 우리 담임 선생님을

존경했다 .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훌륭한 교사가 단지 우수한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은 선생이라는 칭

호로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지식은 인간됨을 만드는데 주변재료 일뿐

이다 . 진정한 인간됨을 만들려면 학생의 처지와 생각하는 바를 가장

잘 알아야만 한다 . 학생과 교사가 아니라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하

나의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훌륭한 교사란 나이많고

경험많고 이해심많은 한분의 옆집 아저씨라야만 한다 .

(나)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 비행을 들 수 있

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성적비관 이

라든가 이성문제 , 가정불화 등등을 말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학생을 교육시키는 사명이 있다. 학

생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

을 선도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중학교때 과학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다. 내가

다닌 중학교는 시골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전 학년 다 합쳐

야 겨우 150여명이 될까말까 하였다. 시골학교라서 말썽 피우는 아이

들은 별로 없었지만 ,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매우 심각한 정도였다 . 한

번은 남학생 두명이 과학 실습 시간에 , 개구리 해부하던 칼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때 과학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들

을 모두 나가게 한 후에 두 아이를 조용히 타이르셨다 . 평소에 소문난

깡패였던 두 아이는 엄한 처벌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 자상한 과학 선

생님의 태도에 그만 눈물만 흘렸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

으셨다면 , 두 아이는 평생을 가슴에 상처를 안고, 더욱 비뚤어 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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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교사란, 자기의 직분을 잘 알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을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그리고 자기가 가

르치는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지닌 사람이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교육을 참된 교육이 완성

된다고 생각한다.

(다)

흔히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야말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

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

우선 교사는 탁월한 지식과 명석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 가정 교

육과는 달리 학교 교육은 우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

사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야 한다. 어설픈 지식은 학생들의 지

적 호기심을 꺾기에 충분하며 아무리 그 교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

두번째로는 따뜻한 인간애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실

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를 많고 많은 직업중 하나로 여기고 타성

에 젖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가치관

이 채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겐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의 말 한마디

와 사랑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선생님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고 그들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번째 항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세번째로는 뛰어난 통솔력과 지도력으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

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사 자신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애가

넘친다 할 지라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 또한 50여명의 집단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명 , 한 명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이끈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그렇기에

교사는 뛰어난 통솔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

이상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 보았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는 먼저 자신이 교사에 대

한 뚜렷한 목표와 소임을 가져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 역시 직업적 교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 세 글은 표현 내용은 같으나(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것), 표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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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를 거리라는 연

속선상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필자가 표현 내용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다)필자가 가장 멀다.

<표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리

(가) 필자 (나) 필자 (다) 필자

(가)와 (나)글의 필자는 둘 다 자기 자신의 경험담을 이용하여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가)필자는 (나)필자에 비해 내용과

의 거리를 두지 못하고서 자신의 경험담에 함몰되어 있다. 자기중심적

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경험담으로 인해 다른 두 글에

비해 훨씬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다)필자는 (가)와 (나)필자와는

달리 자신의 경험담을 에피소드로 이용하지 않고, 훌륭한 교사상에 대

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 글은 앞의 두 글에

비해 내용이 딱딱하고 단조롭다.

어느 글이 더 잘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쓰기에서 거리의 적절한

조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현 내용과의 거리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

했을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독자를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거

리를 지나치게 둘 경우는 글이 개성적 특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김현

자(1997)에서도 지적하듯이, 미달된 거리 설정 (under - distancing )이나

초과된 거리 설정(over - distancing )은 둘 다 글의 완성도에 적절하지 못

하다.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큼 설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

요하다. 다음의 예문은 ㅎ대학교 1학년 남학생이 쓴 글로서 거리두기의

원리가 실패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은 국어작문 시간에 지금까

지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서전을 쓰라는 과제를 받고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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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이제 20.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이렇게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 좀 어색하다. 그래도 이렇게 r eport를 통해 자서전을 쓰는 것은

내 자신을 한번 더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한 번 써 볼까나 !

1978년 7월 16일 부천 개천에서 용이 났다.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이 요동치며 달빛이 우리 집을 비춘다. 갑자기 혈기왕성한 한

거대한 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다. 바로 몇 십년 뒤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긴 아이가 탄생한 것이다. 그 아이는 이상진이

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8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렸을 때부

터 갈고 닦은 태권도로 이 아인 자기 반을 휩쓸며 짱이 됐다. 그렇게

4학년까지 짱을 먹고 온 아이는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런데 5학년 어

느 화창한 봄날 이현석이라는 놈과 짱자리를 놓고 일대일 승부가 이

루어 졌다. 이 아인 물론 자신이 있었다. 싸움 시작! 이 아인 먼저

선방을 날렸다. 그런데 이놈이 꿈적도 안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

먹을 날렸건만 헛수고였다.

난 쫄아서 슬금슬금 뒤로 피하려 하는데 그 때 들어오는 그놈의 묵

직한 주먹, 윽 ! 고수다 . 난 결국 그 싸움에 패했다. 흑흑…… 끔찍한

악몽 !

중학교 1학년 난 진짜 반의 짱이 되었다 . 반장 선거에서 당당히 반

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놀기 좋아하는 나. 반은 거의 초전박살이 났

다. 난 전교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반장이 됐고 하마터면 반장도 짤릴

뻔 했지만 내가 누군가 ! 그럴 순 없지. 결국 1년을 잘 버텨 반장이라

는 것을 나도 한번 해 봤다 . 얻는 것도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후

회는 없다. 중3 때는 오로지 명문고를 가기 위해 공부한 기억밖에 없

다. 물론 1학기 때만. 2학기 때는 놀자판으로 갔지만…… .

고등학교에 와서 난 학교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도 전국 1류고등학

교 아니지만 부천에서 두번째로 커트라인이 높은 북고에 입학한 것이

다. 아이들 개개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중학교 때는 놀면서 공부

해도 6- 7등 정도는 가뿐했다 . 그런데 첫시험에서 꼴찌를 간신히 면한

것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에 전념 , 그런 대로 상위를 달렸다 . 그

런데 문제는 2학년 때 ! 윽흑흑… 다른 학교의 나와 친한 인간들 그 놀

기 좋아하는 인간들과 어울리면서 난 공부도 뭐고 놀기만 했다 . 그래

서 학교의 친구와도 그렇게 친한 애가 없다. 그 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이렇게 되다니 ! 할말 없다 .

후 ! 지금은 버스란. 어제 컴퓨터 고장난 것을 알고 이렇게 버스 안

에서 펜을 들었다 .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우스운 일들도 많았고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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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들도 많았다.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나만의 인생관을 갖지 못

한 것이다. 앞으로 나만의 인생철학 아니 앞으로부터가 아니고 지금부

터 나의 인생철학을 확립해야겠다.

이 학생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자신을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

기 위해,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려 한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 혹은 자아를 객관화시

키는 작업이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타인의 시각 설정 등은 자

기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화시켜 바라보려는 노력과 통한다(최미숙,

1996:148). 그런데 이 글은 둘째, 셋째 단락에서 설정했던 거리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 후부터는 자기중심적인 내용과, 경험의 단순한 토

로가 되고 만다. 거리유지의 실패는 표현 방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넷째

단락 이후부터의 문장 구성은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의 관습에 가

깝다. 그래서 그것은 글이라기 보다는 말을 그대로 문자로 전사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거리두기의 원리를 위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도적

위반과 무의식적 위반이다. 뛰어난 작가들이 때때로 수사학의 규칙을

무시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문장에는 규칙을 어긴 대가로 얻어진, 그것을 보상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관습의 의도적 위반과 무의식적 위반의 차이점

은 바로 이점이다. 의도적 위반은 표현의 관습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것

으로서, 어떤 수사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다. 관습을 어겼을 때는

관습을 지켰을 때보다 글의 이해하는 데 인지적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창의성이라든지 글의 흡인력, 설득력 등의 다른 표현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의식적 위반은 아직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하게 되는 위반으로서 의미 형성에도 장애가 되고 결국 이해에도 장애

가 된다. 예를 들면, 3세 정도의 어린아이는 전화로 말을 할 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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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표현도 하지 못한다. 다음은 그림책을 보면서 할머니와

전화를 하는 어린이의 대화다.

지현 : (그림을 가리키며) 할머니,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 지현아, 뭐?

지현 :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머니 : 지현아, 뭐 말이야?

이 어린이는 할머니와 자신의 공간적 위치 차이를 언어에 반영하지

못했고, 할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겼다.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전문가의 글을 비교해 보면, 글에서 둘 다 음성

언어의 관습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 질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아직 문자 언어의 관습에 익숙

하지 못해, 관습을 무의식적 위반하는 것이고, 전문가는 어떤 표현 효과

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의 의도적 위반은

관습을 자유자재로 잘 통제할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이것은 창의적

쓰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두기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거리를 글쓰기

전략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 . 결론

언어는 음성 결합을 규정하는 규칙, 단어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의

결합을 규정하는 규칙,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단어들의 결합을 규정하는

규칙 등 여러 유형의 규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문장을 결합시켜 더 큰 단위로 만들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화

자는 문장의 차원을 지나서는 자유로이 문장을 결합할 수 있다. 다른 말

로 하자면 비유적 의미로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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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 또는 <담화의 문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동일 사

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칙들은 문장에

서 끝나는 것이다.(이재영·김현권, 1992:54) 더구나 인간의 언어 활동은

개별적이다. 어떤 법칙이나 규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만 인간의 언어 활동은 개인의 개별성과 사회적 보편성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인간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관습과 기대 속에서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이다.

글이란 문자의 보수성과 시간적 영속성으로 인하여 말보다 더 관습적

이다. 즉 글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자와 청자

는 대화 환경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화자는 자신이 말한 것의

효과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독자의 반응을 살펴 볼 수

없다. 필자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서 어떤 독자가 읽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글을 써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지역적 오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글은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두기의 원

리도 글쓰기의 중요한 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목적, 상황에 따라 거리를 설정하고 유지하

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듯이 글을 쓰기도 하고, 글로 쓴 것을 말하는 특

별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 소설이나 희곡 같은 문학작품과 신변잡

기류의 수필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뉴스나 연설, 발표 등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음성언어의 특징을 지닌 글이 있을 것이고, 문자

언어의 특징을 지닌 말이 있을 것이다. 글쓰기 지도에서 말과 글의 유사

성에 주목할 것인가, 말과 글의 차이점에 주목할 것인가는 학생의 수준

과 관계가 있다. 문자입문기의 학생들에게는 말과 글의 유사성에 입각

해 글쓰기를 지도하고, 문자를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중학교 이상의 학

생들에게는 말과 글의 차이점에 입각해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에서 거리두기의 원리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게 지도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리두기 원리를 글쓰기 지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방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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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야 한다. 표현 태도의 실현은 세 가지 국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어휘적 차원, 둘째는 통사적 차원이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적 차원이다. 텍스트적 차원은 어휘적, 통사적 차원을 다 포함하는 의미

이지만, 특히 텍스트의 구조를 말한다. 이 문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

상적인 논의에 그친 것은 이 글의 한계이다. 또 필자의 태도에서 내용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독자에 대한 태도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효

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독자를 상상할 수 있는 필자의 능력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 문헌

김진우(1994), 언어와 의사소통 - 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 한신문화사.

김창식 역(1995), 글쓰기의 길라잡이(Scholes R. & Klaus C.H.), 세종출

판사.

김현자(1997),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지성사.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박갑수 편(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

서혁(1994),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이경우·최재석 역(1987), 소설의 시학(Booth , W . C.), 한신문화사.

이대규(1995), 수사학 - 독서와 작문의 이론, 신구문화사.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 박

사학위 논문.

이용대 역(1992), 내 말은 그게 아니야(T annen , D.), 사계절.

이용주(1993a),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Ⅰ -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이용주(1993b ), 표현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 선청어문 제 21집,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재영, 김현권 역(1992), 문법과 언어학의 만남 - 문장연구통사론

195



국어교육학연구 8 (1998)

(Gary - Prieur , M. N.), 한불문화출판.

임성규(1989), 글말과 입말의 문체 분석 ,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

회.

장소원(1995), 국어학에서의 구어성(口語性) ,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

원.

최미숙(1996),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

구 제3집, 국어교육연구소.

하일지(1991), 소설의 걸이에 관한 하나의 이론, 민음사.

Bernhardt , S .A.(1986), Applying a functional model of language in the

writing classroom , In B. Couture(ed), F unctional A pp roaches

to writing res earch p ersp ectives , Ablex .

Brown, G. & Yule, G.(1983), T eaching sp ok en lang uag e , Cambridge

Univer sity Press.

Chafe, W .(1982) Integration and involvement in speaking, writing and

oral literature, In D. T annen (ed.), Sp ok en and written

lang uag e: Exp loring Orality and L iteracy , Advance in

discour se process Vol Ⅸ, Norw ood, NJ : Ablex .

(1985), Linguistic differences produced by differences between

speaking and writing , In D. Olson, N. T orrance and A.

Hildyard (eds.), L iteracy , lang uag e and learning : T he nature

and cons 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 , Cambridge

univer sity press.

Grabe, W . & Kaplan , R. B.(1996), Theory and p ractice of writing ,

London & New York : Longman.

Kellog , R.T .(1994), T he p sy chology of writing , New york , Oxford :

Oxford Univer sity Press.

Renkema, J .(1993), D iscours e s tudies : A n introductory tex tbook ,

Am sterdam , Philadelphia : John Benjarmin s Publishing

Company .

196



글쓰기에서의 필자의 태도 연구

Spencer - Oatey , H.(1996), Recon sidering power and distance, J ournal

of p ragmatics 26.

T annen, D.(1985), Relative focus on involvement in oral and written

discour se, In D. Olson, N. T orrance and A. Hildyard (eds .),

L iteracy , lang uag e and learning : T 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 , Cambridge univer sity

press.

T hornton, G.(1980), T eaching writing : The develop m ent of written

lang uag e sk ills , Edward arnold.

197


